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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담당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3775-9035) 보도

2025. 12. 12(금) 조간부터
(온라인 2025. 12. 11(목) 12:00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매수 총 2매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압력 억제를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실효성 제고와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개선이 필요”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자동차보험료인상압력억제를위한자동차보

험차량수리비합리화방안으로경미손상수리기준실효성제고와시간당공임협의

체계개선을제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인플레이션으로인한수리비상승이자동차보험료인상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자

동차보험수리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Ÿ 2017년 경미손상수리기준이도입되었지만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지속됨

Ÿ 시간당 공임이 인플레이션, 정비원가 이상으로 반영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작용함

○무분별한부품교환사례로경미하게 손상된 범퍼의 교환을들수있는데경미손상

수리기준이현행보다강화되어교환건수가 30% 감소할 경우수리비의 6.4%가 감

소하는것으로추산됨

Ÿ 2024년국산차와수입차의범퍼교환및수리비규모는 1조 3,578억원으로추산되

는데이는자동차보험전체수리비 7조 8,423억 원의 17%를 차지함

Ÿ 불필요한범퍼교환억제를위해경미손상수리기준이2017년도입되었으나2024년

기준으로국산차의범퍼수리및교환건수의 4%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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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환건수30%감소는경미손상수리기준적용건수가두배로높아지는것이며수

리비 6.4%감소는보험료 20조원의 0.4%인데, 수리와관련된간접손해(렌트비등)

감소로 이어지면보험료감소규모는더커질수있음

Ÿ 영국, 독일등에서는범퍼교환기준을차량안전도와경제적기준으로구분하고손

상여부판단기준을정량화하여교환보다는수리를하고있음

○시간당공임은정비업계와보험업계의협의결과를반영하여보험회사와정비업체가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영향 등 시간당

공임 조정 근거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취약함

Ÿ 미국매사추세츠주는자동차수리공임에대한실태조사및공정하고합리적인공

임기준마련을위해수리원가자료와함께인플레이션, 자동차보험료에대한영

향 등을검토함

Ÿ 일본은정비업체와보험회사가모두객관적 근거 자료를 작성 제시한후시간당

공임을협의하도록명시함

○자동차보험차량수리비의합리성제고를통해자동차보험료인상압력을완화하기
위해서는근거 중심의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법
제화가필요함

Ÿ 경미손상수리기준법제화는불필요한범퍼수리및교환감소, 수리 기간단축과

부품비절감등으로수리비, 대차료등을줄일수있어자동차보험료인상압력을
완화할수있음

Ÿ 합리적근거에따른시간당공임조정률협의체계는정비업계와보험업계의상생,

보험계약자의공정한보험료부담으로이어져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음

첨부: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Ÿ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